
Spandex 원사 불티나게 판매?
중국수요 급증 … 효성·태광산업·동국무역 재고수준 바닥

높은 신축성으로 스타킹, 수영복 등에 쓰이는 스판덱스 원사가 재고부족 사태를 빚는 등 활황세를 보이고

있다.

효성, 태광산업, 동국무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,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 스판덱스 재고가 바

닥을 드러내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.

월 2200톤을 생산하는 효성은 안양, 구미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나 평상시 1개월분 재고량이 현재 바

닥수준을 드러내고 있다.

월 1800톤을 생산하는 태광산업도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지 못해 1주일 이상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, 동국

무역도 4/4분기 공급물량을 앞당겨 내보내는 등 공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.

스판덱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등 아시아지역 수요가 2001년 말 월 5600톤에서 9월 현재 7000톤

으로 24%이상 늘어나고 국내에도 니트류 제품을 위한 환편용 수요가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2001년 말 데니어당 7달러로 떨어졌던 스판덱스 국제가격도 9월 들어 9달러 수준까지 회복세를

보이고 있다.

스판덱스 판매가 늘어나면서 효성 등 일부 메이커는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.

효성은 현재 월 3000톤 수준인 중국 스판덱스 공장의 설비증설을 1년 앞당겨 2003년 6월까지 월 1000톤으로

늘릴 방침이다. 태광산업도 증설계획을 세워두고 시행여부를 검토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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